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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‘애기똥풀’이라고 부를까요?

애기똥풀의 줄기나 잎을 자르면 나오는 
노란 액이 마치 아기의 똥과 같다해서 
이름이 붙여졌어요!

궁금해요!?

‘애기똥풀’의 줄기나 잎에서 나오는 노란 
액을 손톱에 칠하면 천연 매니큐어가 
된답니다~

네일아트의 원조는 나야 나~!

애기똥풀 관찰일지

애기똥풀의

꽃잎은 4장!

애기똥풀 잎의 

가장자리는 갈라져 있어요!

애기똥풀의 열매 속에는 

씨앗이 들어있어요!

남산공원에는 가지각색의 꽃이 활짝 피어 벌과 나비를 부르고 있어요.  

이 많은 꽃들 중 유난히 노랗게 핀 꽃이 눈에 띄는데요~ 이 꽃의 이름은 바로 ‘애기똥풀’이예요!  

          애기똥풀의 놀라운 힘!
야외에서 모기에 물려 가려울 땐 애기똥풀 유액을 바르면 가려움이 가라앉는다고 

해요~ 천연 모기 약의 역할도 톡톡히 한답니다~!

* 애기똥풀의 액을 만지고 눈을 비비지 마세요! 눈이 따가워요!



애기똥풀과 나비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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